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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시험연구원, 탈크 시험결과 번복
일본산 재검사 결과 기준통과 … 정부 산하기관 신뢰성 훼손 불가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일본산 탈크 제품에서 철 성분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검사결과를 번복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4월14일 태왕물산이 의뢰한 닛폰탈크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철 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새로운 탈크 기준에 적합다고 밝혔다.

4월10일 발송한 시험성적서에서 닛폰탈크의 철분 함량이 0.29%로 기준치 0.25%를 초과했다고 밝힌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화시연 유무상 소재평가팀장은 “식약청이 발표한 시험방법을 따르지 않아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며 “언론

보도 이후 검사결과를 검토하다보니 잘못된 시험방법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4월13일 화시연 관계자는 “식약청의 새 기준을 따랐으며 4월10일자로 발송한 시험성적서가 최종 결

과”라고 거듭 확인한 바 있어 다음날 갑자기 재검사와 결과번복을 밝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이 뒤늦게 탈크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새로 마련된 기준을 따

르지 않았다는 화학시험연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식경제부 산하 시험기관으로서 신뢰도와 전문성에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한편, 일본산 탈크는 재분석결과 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약기업들에 대한 공급이 재개된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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